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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간] 대통령이 35번 외친 자유! 그 해답을 찾다, ‘자유의 7가지 원칙’

대통령의 취임사에서 35번 등장한 ‘자유’는 우리 시

대의 화두가 되었다. 그러나 그 ‘자유’가 무엇이며, 

국가 간의 거래, 개인 간의 모임, 경제정책 등 삶의 

곳곳에서 ‘자유’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

하는지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. 이런 ‘자유’의 의미를 

상세히 알려주는 <자유의 7가지 원칙>이 발간됐다. 

책의 각 장은 △재산권 보호, △법치, △신뢰와 화

폐 안정, △개방과 자유무역, △제한된 정부, △관

용, △시장화 등 자유의 7가지 원칙을 설명한다. 첫

째, ‘재산권의 보호’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

다. 둘째, ‘법치’는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사회의 

필수조건이다. 셋째, ‘신뢰와 화폐 안정’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용 질서로 

자리한다. 넷째, ‘개방과 자유무역’은 우리에게 더 넓고 열린 세상을 선사한다. 다섯

째, ‘제한된 정부’, 작은 정부를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. 여섯째, ‘관

용’은 사회통합의 열쇠이다. 마지막으로 일곱째, ‘시장화’는 경제적 자유를 확산하는 

데 기여한다. 이 책은 자유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자유의 신념이 가리키는 방향이 

어디인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.

한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‘자유의 증진’이다. 역사 속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

에서 인류는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. 우리가 인류의 나아가야 할 길을 

제대로 알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사회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더욱 거듭날 수 

있을 것이다. 이 책은 그러한 실천을 돕기 위해 쓰여졌다. 독자들은 과학, 인문학, 

경제, 역사, 사법, 문학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고, 우리 사회

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.



<자유의 7가지 원칙>은 자유기업원이 펴냈고, 조성봉 숭실대 교수, 김민호 성균관

대 교수, 남정욱 작가, 임명묵 작가 등 총 42명이 집필하였다. 최승노 자유기업원 

원장은 “자유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인류가 자유의 7가지 원칙을 나침반으로 삼는

다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자유가 

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.

최승노 엮음, 지식발전소, 354쪽, 20,000원

자유기업원 개요

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. 이를 

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 또

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, <선택할 자유>

를 포함하여 현재 총 79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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